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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 기반 의료용 섬유융합 의료기기 국산화 본격 추진

▸ 산업통상부 공모 선정… 국비 60억 원 포함 총 100억 원 투입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 ‘GMP 기준 부합 의료용 원사 제조센터’ 구축
  대구광역시는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의 세부사업인 ‘AI 제조공정 기반 인체 이식용 섬유융
합 의료기기 제조 기반 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
보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
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참여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도·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 인체 이식
형 섬유융합 의료기기의 핵심 소재인 ‘의료용 필라멘트 원사’를 국내
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생체분해 기간이나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성 원사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기준에 적합한 공공 생산 인프라가 없어 상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구시는 AI 제조공정을 도입한 의료용 원사 생산 플랫폼을 구
축한다. AI 기반 공정 최적화와 품질 예측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의
료용 원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섬유 소재부터 완제품까
지 연결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제조 지원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공혈관, 약물 방출 스텐트, 조직 지지용 생체분해성 메
쉬 등 섬유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이룬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내 슈퍼섬유개발센터에는 GMP 
기준에 부합하는 클린룸과 의료용 필라멘트 원사 제조설비가 구축된
다. 의료용 원사 제조는 물론 시제품 제작, 전임상 시험, 인허가, 사
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GMP 적합인정 클린룸 및 의료용 원사 제조설비 
구축 ▲AI 기반 원사 제조공정 최적화 및 불량 예측 플랫폼 구축 ▲
기업 시제품 제작 및 전임상·인허가·사업화 지원 ▲지역 의료기업 기
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번 사업은 대구의 세계적인 섬유산업 역량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의
료기기 기업 집적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의료용 섬유소재의 안정적
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사업은 대구의 강점인 
섬유산업과 의료산업을 AI 기술로 연결해 민선 9기 핵심 전략인 ‘대



구경제 대개조’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융합 프로젝트”라며 “수입에 의
존해 온 핵심 의료용 섬유소재를 국산화하고,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의료용 섬유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사업 세부내용(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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